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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지역 유일의 대형 단관극장인 아카데미극장 보존을 위한 

시민 모금 ‘100인 100석’ 프로젝트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성공적

으로 마무리됐다. 아카데미극장 보존추진위원회는 이 프로젝트에 

103명(단체)이 참여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3월 8일 밝혔다.

프로젝트는 철거 위기에 놓인 아카데미극장을 보존하겠다는 시민 

의지를 담아 지난 2월 15일 시작됐다. 100명의 시민이 극장 매입비 마

련을 위해 100만원씩 기부하는 프로젝트에는 모두 1억300만원이 모

금됐다. 

처음 아카데미극장을 알게 된 20대 청년부터 어린 시절 영화를 봤던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다. 또 무위당 사람들과 중천철학

재단, 극단 노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 지역 단체와 한국관

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도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을 운영하는 강릉씨네마떼끄와 대구 오오극장을 운영하는 대

구경북영화영상 사회적협동조합이 기부에 참여했다.

3월 8일부터는 새로운 모금 프로젝트 ‘아카데미 3650’이 진행됐다. 

더 많은 시민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시민 36만5천여명 가운데 3천

650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금 단위는 1만원부터 500만원까

지 다양하며 금액에 따라 엽서, 배지, 에코백 등 리워드 상품을 증정

한다.

1963년 문을 연 아카데미극장은 원주에 유일하게 남은 단관극장이

다. 2006년 폐관 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철거 위기에 몰리자 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극장을 살리기로 하고 문화재청 근대역사문

화공간 활성화 공모사업에 도전했으나 최종 평가에서 탈락했다.

이에 다시 보존 방안 모색에 나서 추진한 등록문화재 지정 역시 소

유자 반대로 무산됐다. 소유자는 이달 중 매입 여부가 결정 나지 않

으면 극장을 철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일부 시민 및 단체

는 원주아카데미극장보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모금 활동을 

진행하는 등 시에 매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극장과 주변 토

지 매입에만 70억원이 들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하면 100억원 이상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시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물이 노후화한데다 막대한 

시비를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은 상황”이라며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고 말했다.

아카데미극장 보존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매입 비용을 시비와 시민 

모금으로 충당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

업으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극장 보수 비용은 강원도와 문

체부 유휴공간 재생사업, 국토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등으

로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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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창묵 원주시장(왼쪽)이 아카데미극장 소유자 등과 토지 매매 협약을 체결했다.


